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제14-21대 한국 국회 대(對)정부질문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4)

김정연 | 연세대학교**

양준석 | 국민대학교***

| 국문요약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4255)

** 제1저자,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이 연구는 제14대부터 제21대 국회 시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회의록에 대해 구조적 토픽

모형(STM)을 활용해 텍스트 분석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제 설정 특성과 관심 주제 변화를 분석한

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연공서열(선수), 정당 성향 

등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주요 토픽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 결과, 첫째, 외교·안보·북

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대정부질문의 주요 주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다. 둘째, 야당 소속 의원들은 안보, 남북관계 이슈

에 치중하는 한편, 다선 의원들은 국내 정치문제의 쟁점화된 논의를 주도했다. 셋째,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쟁점화되었고, 진보정당 의원들은 경제적 불

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 연구는 각 정당의 특성과 의원 개인의 정치 경력을 반영해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제 발현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함으로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대정부질문, 텍스트 분석, 구조적 토픽모형, 정치적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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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회 대정부질문(Parliamentary Questions)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질의하고 답변 받

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책임을 묻는 절차이다(Martin 2011). 대정부질문

은 입법부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과정에서 정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이 정부 정책 및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

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국민에게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의 기능이 있다(김정부 2007). 이상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 평가 및 대안 조언에 기초하여,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김태엽 2023).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부터 활발히 진행되던 대정부질문은 6.25전쟁시기

에도 멈추지 않았다. 전쟁기 행정 간소화를 위해 지방 인사행정에서 중요 행정책임자

들인 군수 직위가 상당 기간 공석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무소속 김봉재(金奉才) 

의원은 장관들이 ‘비료 및 양곡 조작업무’부터 수산조합장 임명까지 관여하고, 한국

은행이 시중 은행화하여 서민 대출업무에 한국은행까지 매달리는 상황을 백두진(白

斗鎭) 총리에게 지적했다(동아일보 1953.09.30.). 박정희(朴正熙) 정부 시기 1966년 7

월 1일 민중당 요구로 정일권(丁一權) 총리와 내무･외무 장관이 출석한 상황에서 김

대중(金大中) 의원은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이 실시될 경우 선거의 주체가 한국인지 

유엔인지,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반공법을 개정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경향신문 1966.07.01.). 이렇듯 대정부질문은 대한민국 위기와 성장의 주요 시

기마다 정부 정책을 보충하고, 강화하며, 때로는 질책을 통한 수정을 가능케 한 도구

로서 활용되었다.

원칙적으로 대정부질문은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포럼의 성격을 

가진다(Martin 2016). 영국의 경우 매주 의회의 질문에 총리가 답변하는 총리 질의

(Prime Minister’s Questions)가 존재한다. 정부는 의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

을 받는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주로 방역, 경제 지원 정책, 백신 접종 

계획 등에 대한 현안이 다뤄졌다(Sanders 2020). 의원내각제 국가의 대정부질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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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존 연구는 정당이 연정 파트너들을 감시･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선거적 중요성이 높거나 정책 갈등이 심한 의제에 대해 질문의 형태로 연정 내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경향이 연구되었다(Höhmann and Sieberer 2020).

한국의 경우 대정부질문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기간 중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되며, 국회의원이 정부 각 부처 장관, 국무총리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

으로 진행된다(김태엽 2023). 주제는 국정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에 한정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이외 분야에 대해서

도 이의 제기할 수 있어 위원회 중심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의정활동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된다(김태엽 2023). 결국 한국에서 대정부질

문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야당이 집권 행정부의 행동을 면밀

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공공 담론의 장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논쟁을 촉진

하고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역동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대정부질

문은 주요 정치적 논란을 부각시키고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의 방송 송출은 1995년 KTV에서 시작하여(매일경제 1995), 2004

년 개국한 국회방송(NATV)에서 실시간 생중계되어 왔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

스 빅카인즈(BIGKinds)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생중계되기 시작한 1995년 10월 16

일부터 제21대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시행된 2024년 2월 23일까지 기간을 대상으

로 “대정부질문”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총 46,047건의 기사가 노출되었다(빅카인즈 

2024). 대정부질문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본회의 현장 상황이 국민들에게 

실시간 전달된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이나 의정 활동의 핵심 기

능과는 별도로 최근 대정부질문은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거나 정쟁화된 의제

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질의응답의 실효성이 문제시되기도 한다(김태엽 2023). 대정

부질문 기간 참석의원의 수가 저조하거나 정치공방 수준의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부

분이 지적되었고(권지혜 2014), 언론에서는 국회가 행정부 견제나 정책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면서 대정부질문에서의 가짜뉴스 등장을 비난하기도 

했다(김수현 2023).

이 연구는 국회 대정부질문의 텍스트 분석에 기초하여 국회의원들이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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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사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국회의원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분석한다. 

연구대상의 시기와 방법 관련 제14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정치･외교･통일･안

보 분야 내용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는 이슈와 내용을 구조적 토픽모형

(Structural Topic Modeling)을 이용해 분석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대표유형, 소속 정

당, 선수와 같은 특성들이 어떤 토픽을 발현시키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역대 

국회 시기별로 반복적으로 혹은 특징적으로 제기되는 의제를 추출하고, 해당 시기마

다 정치적 관심사와 사회 문제를 도출하여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난 담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Ⅱ. 기존연구검토

대정부질문 제도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내각 운영에 책임지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실시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한 연구

는 첫째,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Meinel 2018). 이러한 연구는 의회가 행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

한 정보 획득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평가한다. 의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공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 실

태를 점검한다. 대정부질문 제도 연구는 주로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기제인지 분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정부 혹은 장관에 대한 

신임 여부 표결 절차에 영향력을 확보했는지 분석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정치적 중

요성과 의미를 평가한다(Huber 1996). 이러한 연구는 다당제 의회 시스템에서 대정부

질문이 갖는 질문 이상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한다.

둘째, 대정부질문 제도가 국가의 정치적, 법적 구조에 따라 운영되는 양태와 그 효

과를 검토하는 연구군이다(Russo and Wiberg 2010). 각국의 헌법 체계에서 대정부질

문의 절차적 설계가 다르며, 이는 의회와 행정부 간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Raunio 1996). 의회가 정부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의회의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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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정부질문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국가에서

는 정책 투명성이 증가하고, 정부의 책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Saalfeld 

2000). 반면, 대정부질문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실질

적인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의회의 감시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Döring 1995). 

또한, 대정부질문이 정당 정치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경우,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정치적 쟁점화 과정이 부각될 수 있음(Vliegenthart and Walgrave 2011)

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대정부질문 내용 분석 연구군으로서 주로 대정부질문이 정치적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뉴스 보도에서 대정부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거나(Russell 2024), 소셜 미디어에서 대정부질문이 공공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소셜 미디어의 반응을 의회에서 정치인들이 반영하는지를 

조사한다(Bollenbacher 2022). 이때의 소셜 미디어는 대정부질문 내용을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한다. 또 다른 연구

에서, 대정부질문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해석하고, 정부와 의

회 간 권력관계를 이해한다(Al and Khalida 2020). 이는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의 특

성을 가지는데, 대정부질문의 언어적 특징과 정치적 의도를 해석하는 데 관심이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정부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넘어, 정치적 담론

과 공공 의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대정부질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국회법 제122조 2항(정부에 대

한 질문)에서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대정부질문의 형식은 일

문일답의 방식으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

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절차는 의장이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

형 있게 유지되도록” 조정한다(국회법 제122조 2항).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62조에서

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

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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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62조). 이러한 특징에서 한국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김태엽 2023).1)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는 첫째, 국회의원의 질문형태

와 당선유형, 행정부의 응답 양상을 통해 행정부와의 상호 관계를 다룬 연구(김병준 

1989)가 있다. 둘째, 대정부질문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다룬 연구들로, 대정부

질문에서의 적극성과 이념적 성향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박상운 

2020), 대정부 질문자로 선정되는 의원들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박상운 2022), 질의 

태도와 발언을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박상운 2018)가 

있다. 셋째, 정치 담화로서 대정부질문의 특성을 평가한 연구로, 대정부질문의 표현 

및 언어적 전략이 대중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이한나 2023).

이 연구는 대정부질문의 내용 분석을 목적으로 어휘 빈도와 주제를 분석해 대정부

질문 텍스트가 갖는 정치적 경향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대정부질문이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슈가 어떻

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려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텍스트 분류, 클러스터링, 온톨로지(ontology), 

문서 요약 등 텍스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을 발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Feinerer, et al. 2008).

텍스트 분석 방법 중 문서에서 토픽의 등장 확률을 추정하는 토픽모형이 일반적으

로 많이 쓰인다. 모델의 가정은 간단한데, 문서가 주제의 혼합이며 주제는 어휘를 기

반으로 추정된다(Arora, et al. 2013). 토픽모형은 문서에 배태된 의미를 도출하는 과

정으로(Blei and Lafferty 2009), 기존 연구에서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다수 출판되었다. 잠재디리클레할당 방법은 

생성적 확률모형(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으로, 문서집합은 문서에 배속된 토픽

1) 대정부질문은 보통 교육･사회･문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등 의제를 구분해 2~4일에 걸쳐 

별도로 실시한다.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결정하고, 질문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이전까지 

정부에 송부하는 과정을 거친다(국회법 제12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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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확률로 추론되며, 토픽은 단어들로 구성, 관측된다(백영민 2020; Blei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잠재디리클레할당 방법에서 파생된 모델로 구조적 토픽모형

(structural topic model, STM)을 활용한다.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은 ‘단어 주머니(bag 

of words)’, 즉 문서는 단어 모음이며 단어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Wei 

and Croft, 2006). 구조적 토픽모형이 다른 모형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텍스트의 속성 

즉, 메타데이터와 토픽모형 결과와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토픽모형 

결과는 토픽이 문서에서 발현될 가능성(prevalence)을 말한다(Robert, et al. 2014). 구

조적 토픽모형을 활용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 송준모와 강정한(2018)의 연구가 있

다. 이들의 연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 수준이 게시글의 주제와 정체성을 분

화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14대 국회 시기부터 제21대 국회 시

기까지 국회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회의록 총 102개의 문서

를 수집하였다.2) 그리고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국회의원별로 발언 내용을 

추출3), 인물별 발언 데이터 총 1,230개의 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4) 이후 메타데

이터인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을 코딩한 자

료를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에 투입, 이들 속성과 토픽 출현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조적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이유는 토픽과 메타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2) 분석대상 시기는 1993년 7월 3일(제162회 제2차 국회본회의)부터 2023년 9월 6일(제410회 제3차 

국회본회의)까지이다. 

3) 예를 들어 제14대 162회 2차 국회본회의,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회의원 박계동, 이성호, 

김태식, 강삼재, 이부영이 참석하였고, 이들의 발언을 인물별로 추출하였다. 

4) 분석대상 문서는 국회 시기별로, 제14대 23개, 제15대 148개, 제16대 44개, 제17대 178개, 제18대 

319개, 제19대 211개, 제20대 163개, 제21대 14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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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이 연구에서처럼 행위자 발언의 배경을 분석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토픽모형 알고리즘에서 토픽 발현가능성 추정을 위한 메

타데이터 공변량은 메타데이터가 토픽이 추정되는 단어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Robert, et al. 2014, 9). 이 연구에서는 대정부질문 주요 이슈 키워드

를 도출함으로써 역대 국회 관심사를 해석하고, 발언자 속성을 메타데이터로 설정해 

발언자별 의제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토픽모델링은 R의 ‘tidystm’ 패

키지를 활용하였다.

구조적 토픽모형을 추정하기 전 데이터 사전처리 과정에서 명사들의 리스트만을 

남겼다.5) 또한, 숫자 및 문장부호 제거, 불용어(stopwords) 제거 순을 거쳤다.6) 불용

어 처리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이라는 특수 코퍼스(corpus)의 단어들과 일반적･추상적 

성격의 단어들을 포함하여 삭제 적용했다(<표 1>).7) 모델에 투입된 변수는 국회의원

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이다.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은 지역구=0, 비례대표=1로, 집권당 소속 여부 변수는 여당=0, 야당=1로 생성하였다. 

국회의원 정당은 보수정당=1, 민주당계정당=2, 진보정당=3, 제3지대정당=4, 무소속

=5로 나누어 코딩하였다.8)

5) 텍스트에서 정보 밀도를 고려할 때, 정책･인물･사건･개념 등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명사 중심 

분석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Martin and Johnson, 2015). 형태소 분석은 KoNLP 패키지에 포함된 

SimplePos22 함수를 사용했다.

6)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사전처리 방식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수순을 따랐다

(Grimmer and Stewart, 2013).

7) 불용어 처리는 <표 1>의 단어 목록 이외에도, “속개하기”, “답변간”, “국회의원님들”, “총리님” 

등과 같이 합성어나 파생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인식한 경우를 모두 포함･삭제하였다. 

8) 한국 정당을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정치 세력 구도의 미세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정당 체계의 역사적 연속성과 이념적 스펙트럼의 반영, 기존 양대 진영 외 구도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기존 정치학 연구에서의 분류를 참조･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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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불용어

구분 세부 단어 목록

의정･

의사

회의절차
본희의, 개회, 정회, 속개, 산회, 폐회중, 회의중지, 계속개의, 선포, 성원, 

소관, 게양

의사진행･

발언
발언, 발언시간, 보충질문, 질문,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 제안설명, 마이크

보고･자료 정부, 대표발의, 보고, 보고사항, 업무현황보고, 답변, 대독

안건처리 안건, 상정, 가결, 심사, 회부

참석･참조 출석, 참조, 참고인, 의석

운영 교섭단체

직책･

직위

정부부처 

관련

대통령, 총리, 부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장관, 법무부장관, 외무장관, 

외무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위원, 원장, 의사국장

국회 관련
국회의원, 의원, 위원, 위원장, 국회의장, 의장, 부의장,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선배동료, 대표, 간부

의례 표현 감사, 사랑, 존경, 영광, 수고, 박수, 인사말씀

시간 표현 일시, 계속, 이번, 오늘, 다음

일반적･추상적 표현
부분, 경우, 정도, 내용, 얘기, 사실, 나머지, 관련, 생각, 문제, 상황, 

오케이, 페이지

Ⅳ. 분석결과

텍스트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제14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데

이터에 사용된 단어와 빈도는 <표 1>과 같다. 역대 국회 중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등장한 시기는 제18대 국회이며 28,841개의 단어가 총 171,928번 등장했다. 

역대 국회 중 제16대 국회 대정부질문 텍스트 데이터가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진다.

<표 1>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데이터의 단어 수와 빈도

대수 14 15 16 17 18 19 20 21

사용 단어 수 6639 22547 4880 20454 28841 22576 17015 15883

빈도 19026 103840 13484 104817 171928 117197 83765 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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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빈출 단어는 다음과 같다(<표 2>). 주제적으로는, 제14대

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대부분의 회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북한”으로, 북한 

이슈가 오랜 기간 동안 대정부질문의 중요 논의 주제였음을 보여준다, “미국” 역시 

빈번하게 언급되며, 미국이 한국의 정치외교 담론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심사 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대통령 집권 시기 해당 

인물들이 연관된 이슈들이 대정부질문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제19대 국회 이후 “수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부패 

스캔들이나 정치엘리트 감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논

의 사항과 관련해서 초기 회기에서는 “개혁”, “정치”, “정권”과 같은 일반 정치 용어

들이 다수 언급된 반면, 후기로 갈수록 “사건”, “의혹”과 같은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다. 이는 전반적인 정책 논의에서 구체적 사건 중심의 질

문으로 변화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 관련 용어

와 “세종시”와 같은 정책 쟁점이 특히 논란이 되었던 시기를 구별해 볼 수 있다. 

<표 2>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데이터의 고빈출 단어

14 15 16 17 18 19 20 21

1
북한 

(304)

북한 

(1290)

북한 

(174)

북한 

(1257)

북한 

(2017)

북한 

(983)

북한 

(981)

북한 

(480)

2
개혁 

(154)

정치 

(636)

미국 

(120)

미국 

(850)

이명박 

(963)

사건 

(593)

사드 

(804)

사건 

(433)

3
견해 

(111)

미국 

(525)

투표 

(105)

일본 

(503)

미국 

(773)

수사 

(574)

미국 

(480)

윤석열 

(408)

4
의장 

(100)

정권 

(479)

결과 

(75)

한나라당 

(484)

세종시 

(741)

검찰 

(571)

배치 

(438)

검찰 

(352)

5
미국 

(86)

견해 

(445)

이상 

(59)

국가 

(381)

정권 

(685)

박근혜 

(458)

검찰 

(438)

문재인 

(325)

6
김영삼 

(85)

검찰 

(397)

햇볕정책 

(54)

정책 

(373)

국가 

(594)

국가 

(429)

중국 

(401)

수사 

(323)

7
지원 

(85)

의장 

(352)

수정안 

(53)

사건 

(363)

사건 

(571)

일본 

(409)

수사 

(293)

일본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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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18 19 20 21

8
남북 

(73)

김대중 

(344)

정상회담 

(53)

정치 

(323)

정치 

(493)

청와대 

(362)

국가 

(290)

미국 

(266)

9
입장 

(72)

사건 

(343)

법안 

(52)

입장 

(322)

정책 

(461)

새누리당 

(354)

비핵화 

(288)

국가 

(250)

10
추진 

(72)

야당 

(339)

한반도 

(51)

남북 

(298)

중국 

(456)

미국 

(353)

일본 

(267)

정치 

(237)

11
외무부 

(66)

국가 

(309)

관련 

(50)

필요 

(289)

검찰 

(452)

국정원 

(352)

문재인 

(264)

야당 

(236)

12
선거 

(59)

개혁 

(300)

찬성 

(50)

참여정부 

(285)

한나라당 

(448)

정권 

(339)

청와대 

(254)

이후 

(229)

13
정치 

(59)

정책 

(287)

의결 

(48)

정권 

(277)

이상 

(414)

정치 

(337)

미사일 

(251)

당시 

(226)

14
회담 

(58)

한반도 

(281)

위원회 

(47)

노무현 

(271)

청와대 

(407)

야당 

(324)

한반도 

(246)

검사 

(214)

15
합의 

(58)

일본 

(266)

고폭실험 

(45)

한국 

(267)

결과 

(400)

중국 

(322)

이후 

(244)

정권 

(185)

16
정권 

(55)

나라 

(261)

열린우리당 

(44)

한반도 

(267)

당시 

(399)

우리나라 

(317)

안보 

(241)

한반도 

(183)

17
과거 

(53)

입장 

(246)

종료 

(43)

이명박 

(262)

수사 

(395)

이명박 

(287)

사건 

(219)

정책 

(174)

18
일본 

(53)

수사 

(243)

규정 

(42)

이후 

(260)

경제 

(386)

나라 

(275)

조국 

(219)

입장 

(169)

19
대책 

(52)

안보 

(227)

제출 

(41)

협상 

(258)

천안함 

(379)

역사 

(272)

정책 

(216)

책임 

(162)

20
이유 

(52)

과거 

(223)

해결 

(40)

관계 

(246)

이후 

(376)

당시 

(268)

정권 

(215)

관련 

(156)

21
이상 

(50)

필요 

(223)

입장 

(40)

주장 

(241)

민주당 

(370)

이유 

(267)

경제 

(211)

우리나라 

(151)

22
노력 

(50)

이유 

(222)

중국 

(39)

회담 

(237)

남북 

(368)

이후 

(266)

필요 

(208)

자리 

(151)

23
결과 

(48)

자리 

(217)

성명 

(38)

관련 

(235)

필요 

(361)

관련 

(261)

결정 

(207)

나라 

(148)

24
소란 

(47)

이상 

(213)

재석 

(38)

후보 

(232)

책임 

(356)

이상 

(249)

개혁 

(206)

이상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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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

수, 정당 속성과 토픽 발현 관계를 구조적 토픽모델링으로 살펴보았다. 최적의 토픽 

수 K는 stm 패키지의 searchK 함수를 이용, 토픽 개수를 5개에서 30개까지 설정하고 

유보가능도(held-out likelihood), 의미적 응집도(semantic coherence) 값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Roberts et al. 2019). 유보가능도와 의미적 응집도는 높을수록 적합하다

고 간주됨으로 각 국회 대수의 대정부질문 데이터에 맞추어 결정하였다.9) <부록 1>

은 각 진단값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은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빈출 토픽 비중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각 

토픽이 발현되는 단어들은 <부록 2>에 정리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축은 해당 국

회 시기 각 토픽이 논의에서 차지한 비율을 나타내고, 축은 논의된 다양한 토픽과 

토픽이 발현되는 키워드들이다. 그림은 stm 패키지에 내장된 함수로 요약한 것이며, 

토픽과 관련된 단어들을 추출하고, 토픽명을 라벨링해 그림에 추가하였다.10) 대정부

9) 의미적 응집도는 대부분 회기에서 K=5~8 구간에서 최고치를 나타냈고, 유보가능도는 과도한 토픽 

수 증가가 모델 성능 개선에 기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외 진단 지표를 고려하여, 모델의 수학

적 수렴성, 계산 안정성 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서 수와 토픽 복잡도를 균형있게 반영하였

다고 간주하였다. 

10) 토픽명은 후술하는 <표 3> 목록을 일컫는다.

14 15 16 17 18 19 20 21

25
자리 

(45)

책임 

(213)

대안 

(37)

검찰 

(231)

잘못 

(346)

필요 

(246)

제재 

(202)

중요 

(147)

26
장내 

(45)

선거 

(212)

전자투표 

(37)

경제 

(225)

우리나라 

(346)

이야기 

(242)

합의 

(201)

민주당 

(146)

27
필요 

(42)

우리나라 

(207)

대북

(37)

중국 

(225)

일본 

(346)

한반도 

(240)

평화 

(188)

중단 

(143)

28
문민정부 

(41)

남북 

(205)

가결 

(36)

평화 

(220)

중요 

(338)

의혹 

(237)

입장 

(183)

이야기 

(140)

29
국가 

(40)

주장 

(195)

찬반의원 

(36)

당시 

(217)

사업 

(326)

자리 

(231)

이야기 

(176)

결과 

(138)

30
책임

(40)

대책 

(195)

원칙 

(35)

한미 

(212)

입장 

(325)

교과서 

(231)

중단 

(175)

필요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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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데이터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관련된 주요 단어들의 집합에 기반한 토픽의 중요

성을 통해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최상위 고빈출 토픽과 관련 단어들을 대수별로 살펴보면, 제14대 국회에서는 

북한･국제 이슈가 추출되었고, 관련된 상위 단어들은 “외무부”, “미사일”, “인공기” 

등이다. 제15대 국회는 정치논쟁･의회 이슈가 다뤄졌고, 관련된 상위 단어들은 “김수

한”11), “김영삼”, “김대중” 등이다. 제16대 국회는 법률안심사･사회문제가 최상위 고

빈출 토픽이었으며, “위원회”, “법률안”, “성매매”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었다. 제17대 

국회는 안보･북핵 주제가 추출되었고, 관련된 상위 단어들은 “한반도”, “핵실험”, “국

제사회” 등이다. 제18대 국회 역시 안보･북핵 주제가 추출되었고, 관련된 상위 단어

들은 “이명박”, “미사일”, “김정일” 등이다. 제19대 국회도 안보･국방 문제가 가장 중

요하게 다뤄졌으며, 관련된 키워드들은 “한반도”, “남북관계”, “국방부” 등이 나타났

다. 제20대 국회는 국내정치･사회이슈가 추출되었고, 관련 단어들은 “문재인”, “청와

대”, “압수수색” 등이다. 제21대 국회는 안보･북핵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한반

도”, “종전선언”, “김정은” 등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그림 1>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빈출 토픽

11) 제1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다.

제14대 국회 제1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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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 제17대 국회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제21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61

<그림1>을 보면, 제14대 국회 시기는 “미사일”, “인공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대정부질문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후 제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북한의 군사위

협 토픽은 최상위 빈출로 다뤄졌다. 이와 달리 제15대와 제16대 국회, 그리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내정치, 사회적 문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우선 다뤄졌다. 제15대 국회의 

경우 한국의 민주화 이후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두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경쟁과 개혁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성매

매 특별법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입법 활동이 다뤄졌고, 제20대 국회는 박

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격동기에 청와대 압수수색, 권력기관 관련 

이슈 등의 논의가 활발했다. 

<표 3>은 토픽별 등장 단어를 기준으로 각 토픽을 명명한 것으로, 토픽명은 토픽

과 대정부질문 속성 변수들과의 관계 효과를 추출하는 데 활용하였다.12) 구조적 토픽

모형 분석은 주제와 메타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으로, 특정 주제가 메

타데이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구조적 토픽모형 기법은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

선, 단어들이 각 주제에 속할 확률을 계산(E-step)한 다음, 이 확률을 바탕으로 주제 

분포를 추정하고 모델의 매개변수들을 최적화한다(M-step)(Romsaiyud 2016).

12) 토픽 라벨링은 FREX(Frequency-exclusivity) 지표를 중심으로 부여했다. FREX 지표는 주제에 

따른 단어 빈도와 독점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픽의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어 주제 요약에 적합

하다(Bischof and Airoldi 2012). 이 외에도 유사 토픽 간 구분을 위해 Highest Prob(각 주제에 

대해 가장 높은 발생 확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 Lift(특정 토픽에 특화된 단어), 

Score(TF-IDF와 유사한 개념의 빈도 정보) 지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백영민 2020; Chae and 

Olson 2021). 또한, STM 분석에서 토픽 라벨링은 연구자의 해석이 필요한 과정으로, 원자료(raw 

data)의 특성을 반영해 정치적 맥락, 이슈의 특징을 고려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 

이름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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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출현 토픽명13)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T1. 군사･안보개혁

T2. 선거･정치개혁

T3. 국회운영

T4. 외교･안보

T5. 북한･국제이슈

T1. 대북정책･국방

T2. 안보･탈북자문제

T3. 정치논쟁･의회

T4. 정치제도･개헌

T5. 대북정책･통일

T1. 선거운동･선거법

T2. 대북정책

T3. 사면권･권력분립

T4. 안보･전자투표

T5. 법률안심사･사회문제

T1. 양극화･지역주의

T2. 외교･동북아균형자론

T3. BBK사건･광우병논란

T4. 지방선거･정치스캔들

T5. 안보･북핵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T1. 천안함사건

T2. 지역정치

T3. 정치자금

T4. 저축은행 비리

T5. 안보･북핵

T6. 세종시･균형발전

T1. 해외자원개발

T2. 쌍용자동차･사회적이슈

T3. 역사교과서

T4. 연금･복지

T5. 안보･국방

T6. 검찰･국정원 논란

T1. 안보･국방

T2. 국내정치･사회이슈

T3. 외교･북핵

T4. 코로나19

T5. 국정운영

T1, 한일관계

T2. 검찰개혁

T3. 경제적 불평등

T4. 안보･북핵

T5. 주가조작

이 연구에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과 

토픽 출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 중 토픽 출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들만을 <그림 2>부터 <그림 5>까지 시각화했다. 

<그림 2>는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 소속 속성에 

따라 다뤄진 주요 토픽의 유의미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17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

원은 외교･동북아균형자론 토픽 발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  )이 있었고, 같

은 시기 비례대표 의원은 안보･북핵 이슈에 대해 지역구 의원보다 더 큰 관심이 있었

다(  ). 제19대 국회 역시 비례대표 의원이 안보･국방 이슈에 대해 지역구 의원

보다 더 큰 관심을 보였다(  ). 제20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

원보다 국정운영 관련 토픽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 

13) STM 도출 토픽의 내용과 각 회기별 상위 빈출어 분석이 연관되어 있으며, FREX 기준 상위 

단어들과의 일치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시기 정치적 이슈가 뚜렷하게 반영된 토픽 구조

는 회기별 주요 담론을 효과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지도 학습 모델의 내용 타당성

(Grimmer and Stewart, 2013; Roberts et al. 2014)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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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속성과 토픽 출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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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집권당 소속 속성과 토픽 출현 

관계를 나타낸다. 제14대 국회의 경우 외교･안보 주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발언 

비중이 높았다(  ). 제15대 국회에서는 대북정책･국방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

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 여당 의원들은 안보･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

었다(  ). 제17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외교･동북아 균형자론에 관심이 

있으며(  ), 여당 의원들은 BBK사건･광우병 이슈를 높은 비중의 주제로 다뤘

다(  ). 제18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세종시･균형발전 의제 발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20대 국회는 야당 의원이 주로 안보･국방, 외

교･북핵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3> 국회의원 집권당 소속 여부와 토픽 출현 관계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65



66 현대정치연구 | 2025년 봄호(제18권 제1호)

<그림 4>는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선수와 토픽 출현 관계를 나타

낸다. 제15대 국회의 경우 다선의원의 정치논쟁･의회 토픽 언급 횟수가 높았다

(  ). 제16대 국회에서는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법률안심사･사회문제에 대한 

발언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다(  ). 이 주제 관련 단어로 “성매매”, “피해자” 등

의 단어가 추출되어 신진의원들의 사회･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제

17대 국회에서 다선의원은 양극화 문제에 집중했고(  ),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서 안보･북핵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 제18대 국회에서 다선의원은 

지역정치 관련 이슈에 노출량이 높았으며(  ), 초･재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주제 발현의 가능성을 높였다(  ). 제20대 국회의 경우 다

선의원일수록 국정운영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  ). 21대 국회에서 다선의원은 경제적 불평등을(  ), 초･재선 의원은 안

보･북핵 문제에 집중한 경향을 보인다(  ).

<그림 4> 국회의원 선수와 토픽 출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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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5>는 역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정당과 토픽 출현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양극화･지역주

의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 제18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 제21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경제적 불평등 주제 발현 가능성을 높였다(  ). 

<그림 5> 국회의원 정당과 토픽 출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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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석

한국 국회의 대정부질문 논의 주제는 각 정부 시기마다 발생한 주요 국내외 정치･

사회 이슈, 북한 위기와 외교･안보 정책, 경제 개발과 민주주의 확립 등의 맥락에 닿

아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정부질문의 주요 주제는 시기별로 변화하며, 정부가 직

면한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질문의 초점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Martin and 

Rozenberg 2014). 정치적 환경에 따라 국회 질의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은 

국회의 정부 견제 역할과 공론장 형성 기능이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 시기

별로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등장한 주요 토픽 키워드와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 및 외교･안보 이슈의 지속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빈출 토픽을 살펴보면, 제14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1

대 국회에서 외교･북한･북핵･안보 등의 문제가 최상위 도출되었다. 북한문제에 있어

서 14대 국회(1992년~1996년)는 냉전 종식과 북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안보 환

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남북한 긴장완화가 이어지며, 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제는 북

한･국제 이슈에 집중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 프로

세스의 지속가능성이 외교･안보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17대 국회(2004년~2008년)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시기로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에서 남북관계의 

전개가 핵심 이슈였다. 제18대 국회(2008년~2012년)는 이명박 정부 시기로 ‘비핵개

방3000’ 대북정책을 견지했고, ‘천안함 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등

의 국방 문제는 국회 대정부질문의 중요한 논쟁 주제로 부각되었다. 제19대 국회

(2012년~2016년)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 시기 북한 핵실험과 개

성공단 운영 중단 사태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교착 상태를 보였다. 제21

대 국회(2020년~2023년)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 등의 논의를 주도하였고, 남북정상회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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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속성이 토픽 발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토픽모델링으로 살펴보았는데, 야당 소속 의원인 경우 제14대, 제15대, 제17

대, 제20대 국회에서 외교･북핵, 대북정책･국방 관련 아젠다를 추동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14대 및 제15대 국회 시기 민주당계 정당인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문제에 대한 관여도를 유추할 수 있다. 이 시기 금강산 관광 

교류 활성화 문제(1998년), 연평해전(1999년) 발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긴장 상황을 국회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장영달 의원

은 연평해전을 통해 대북 안보태세를 확인했다며, 북방한계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

결하는 방안으로 “인천-연평도-백령도-몽금포-장산곶을 잇는 관광루트 개발”안을 제

안하기도 했다.14) 

제17대 국회 시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기조를 연

계하여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김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 방북 당시 공식적으로 북한에 준 돈만 해도 5억 불이고, 당시

에는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번 방북 시 북한에 줄 돈은 어

떻게 마련할 겁니까?”와 같은 질의를 통해15)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대북정책 관련 투명성 논란을 제기했다. 또한 17대 국회에서는 동

북아 질서에 한국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에 대해 그 방법과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2019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2020년), 사드(THAAD) 배치 관련 논의가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졌다. 미래한국당 백

승주 의원은 “2019년 11월 정부가 귀순을 요청한 북한주민 2명을 강제 북송했는데 

반헌법적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라고 질문하고, 북한이 “이번에 

다시 개량해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그야말로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14) 제208회 제1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99.10.26.)

15) 제258회 제6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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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방사포입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전방으로 추진･운용될 수 있다는데 대중 안보 

3원칙과 충돌”한다고 질의했다. 북한주민 북송 문제의 정부 책임자에 대한 수사 촉

구,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한미･한중 관계를 둘러싼 외교안보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16)

2. 의회정치, 지역, 경제 담론의 진화: 다선의원의 경우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 결과 국회의원의 선수와 토픽 발현 사이의 일부 유의미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제15대 국회의 경우 다선의원일수록 정치논쟁 내지는 의회 관련 

토픽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고, 정치적 개혁과 

협치,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다. 의회 운영 규칙이나 입법 관련 발언 

등에 대해 의회 내 경험을 확보한 의원들이 해당 의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

하며 이슈들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한국당 이세기 의원(4선)은 “국회의원 숫

자, 200명 정도로 줄인들 어떻습니까? … 선거구제도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등의 질의를 했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변화 등 정치 체제 개혁

에 대한 발언을 했다.17)

제17대 국회에서는 다선의원일수록 양극화 및 지역주의 아젠다를 중점적으로 다

룰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과 지역주의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지방분권 강조가 정치적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수도권 

인구 및 경제, 행정 기능의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개발 요구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논의됐다. 양극화 내지는 지역주의 의제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에 적합한 주제일 수 있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장

영달(4선) 의원은 빈곤층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 통합

의 기반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18)

16) 제376회 제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20.3.2.)

17) 제198회 제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98.11.13.)

18) 제254회 제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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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시기 역시 다선의원일수록 대정부질문에서 지역정치와 관련된 주제

를 언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시기 다선 의원들은 지역구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를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키는 데 집

중한 측면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정의화(4선)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에 대해 지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주장하

였다.19)

제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권력형 비리와 검찰 수사가 핵심 사안으

로 떠올랐다. 특히 다선의원들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

영에서 안정화와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권한대행”, 

“청와대” 등의 키워드가 추출되어 국회 내 중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정운영 문제

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5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 ‘탄핵 가결을 위한 촛불원탁회의’ 제안을 

주장한 바 있다.20)

제21대 국회에서는 다선의원일수록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 부동산 가격 급등, 자산 격차가 심화

된 시기로 불평등 문제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적 불평등이 더욱 부각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경제

적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과 가격 

폭등의 여파와 경제적 위기 문제는 대정부질문의 핵심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

표(4선) 의원은 “공급에 대해서 야당을 비롯한 투기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부동산 가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금리와 그것에 기인한 풍부한 유동성 문제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하며 당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지하

는 모습을 보였다.21)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임대차3법에 대한 부

19) 제278회 제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08.11.3.)

20) 제349회 제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17.2.10.)

21) 제384회 제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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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한국사회의 진영 간 갈등을 증폭한 측면이 있다.

3.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쟁점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국회의원의 정당 소속이 특정 아젠다를 발현시키는지 살펴

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4대 국회는 한국이 군사정권을 벗어나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시기였다. 김영삼정부는 문민정부의 시작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개혁 정책을 시도하였는데, 구조적 토픽모형 분석 결

과 민주당계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거･정치의 개혁 토픽의 발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당시 민주당 이부영 의원은 “국민은 정권의 인기를 위한 ‘거품개

혁’이 아닌, ‘내일이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 인사 비리, 

슬롯머신, 카지노, 동화은행사건” 등 당시 군부 세력에 대한 개혁 시도나 고위층과 

연계된 금융권 비리 부패 사건 등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비판했다.22)

진보정당의 경우 제17대 국회에서 양극화･지역주의, 제18대 국회에서 저축은행 비

리, 제21대 국회 시기 경제적 불평등 관련 주제의 발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정치적 대립의 주요 원인인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

해 진보정당의 관심을 예측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 시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23) 제18대 국회 시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부실한 금융감독과 부패로 인한 금융 비리 사건으로 서민 금융 보호 의제가 진보정당

의 주요 관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21대 국회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한 정책 

실패, 시장 안정화 등이 정치적 논쟁거리였다. 제21대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 문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

동자 갈등 등의 이슈를 언급하며 불평등 문제를 쟁점화했다.24) 동시에 부자감세로 대

22) 제162회 제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93.7.3.)

23) 제253회 제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05.4.11.)

24) 제400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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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축 정책에 찬성하며, 정치적 이익에 따라 변화하는 

진보정당의 이중적 태도가 지적되기도 했다.

Ⅵ. 결론

이 연구는 제14대부터 제21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진 관심사의 패턴을 요약

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비례대표 특성, 집권당 소속 여부, 선수, 정당 속성이 정

책 의제 형성과 정치적 담론에 기여하는지를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질문했을

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정치사회적 이슈에 긴밀하

게 영향 받았지만, 북한과 미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있었다. 역대 국회 대정부질

문에서 대북･외교 정책 등의 이슈는 분석 대상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사였

지만, 정부의 성격과 해당 시기 현안에 따라 집중 담론의 차이를 나타냈다.

빈출 단어 분석 결과 최근 시기의 대정부질문일수록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 

조사, 행동의 이유, 과정 등 법적 및 절차적 논의에 관련한 단어들이 부각되고, 특정 

정치 인물 관련 단어 빈도가 증가하면서, 거버넌스와 권력비판에 대한 질문이 직접적

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반면 과거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변동에 대한 책임성, 대

형 사안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 추궁 등이 주요 주제로 관찰되었다. 또한 국방･안보, 

정치적 양극화, 검찰 수사 등은 각 국회마다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대정부질문의 

양상이 국내외 대형 사건의 주요 흐름에서 특정 정치 인물･현상 중심으로 변화한 것

은 정보 공유의 발달, 민주화의 내재화가 이뤄낸 결과일 수 있지만, 국회 내 합의된 

기준 부재, 정보의 과잉, 정치적 양극화가 빚어낸 현상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국방･안보, 남북관계, 국제협력 등 국제적 

이슈를 다루고자 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주

요 역할 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대북 정책 관련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국가의 주요 정책의 책임성으로부터 자유

로운 상황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정권을 견제한 결과일 수 있기에 의원 질문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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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다선 의원들의 경우 양극화, 경제 불평등, 지역정

치 등 국내정치 문제와 의회정치 동학 등을 주목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 내에서 축

적된 정치적 경험과 의정 활동 기반 영향력을 통해 대정부질문에서 이슈를 주도적으

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판단의 구체성･시급성을 확보해야하는 

안보･북핵 문제를 외면하는 측면도 확인된다.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은 금융 비리 사

태, 경제 정책, 서민 금융 보호, 노동자 권리문제 등에 관심이 높았지만, 정책의 이중

성도 확인된다.

그동안 한국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과도하게 정쟁화된 경향이 있고, 정책적 사안에 

대한 토론보다는 여･야 대립과 갈등의 공방이 심화되며 잦은 파행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이하경 2018). 이 연구는 대정부질문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과 정부 

관리에 대한 국회의원 발언의 양태를 조망하였다. STM 분석은 비지도(unsupervised) 

학습 방식으로 토픽 해석 시 필연적으로 주관이 개입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기반 이해와 원자료의 맥락을 병행 검토하는 방식으로 토픽 

질적평가를 혼합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면서도 여전히 정책 의제 설정과 정부의 즉각적 책임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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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잠재토픽 개수 K 결정을 위한 진단 통계치 비교

제14대 국회 제15대 국회

제16대 국회 제17대 국회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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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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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각 토픽이 발현되는 단어들

제14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율곡사업, 문민정부, 핵문제, 안기부, 그동안, 남북대화, 대북정책 

  FREX: 안기부, 개혁작업, 신정부, 율곡사업, 문민시대, 감사원, 미북한 

  Lift: 개혁작업, 국무부, 군사독재, 군인사비리, 목소리, 무한경쟁시대, 수구세력 

  Score: 율곡사업, 군사독재, 안기부, 신정부, 감사원, 공권력, 대북정책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김영삼, 삼풍백화점, 지방선거, 선거결과, 지방자치, 지역감정, 정치적

  FREX: 세대교체, 전두환, 노태우, 부정부패, 군사쿠데타, 건축물, 법무부 

  Lift: 군사쿠데타, 개혁안, 건설사업, 건축물, 걸림돌, 경기도, 광범위 

  Score: 부정부패, 선거결과, 지방자치, 지역감정, 세대교체, 전두환, 대형참사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이만섭, 이성호, 박계동, 대정부질문, 국회법, 이부영, 민주당 

  FREX: 이만섭, 김영구, 이성호, 조홍규, 이부영, 박계동, 정필근 

  Lift: 정필근, 김영구, 이만섭, 조홍규, 답변사항, 답변지, 이야기지 

  Score: 이만섭, 김영구, 조홍규, 이성호, 이부영, 정필근, 박계동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외무부, 삼풍백화점, 김영삼, 지방선거, 김정일, 민자당, 대형사고 

  FREX: 김정일, p3c, 권력승계, 체제안정, 일원화, 제도적, 대형사고 

  Lift: p3c,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군사위원회, 권력승계, 당국자회의, 대외비문서 

  Score: p3c, 김정일, 권력승계, 체제안정, 대형사고, 인명구조, 최승진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외무부, 미사일, 인공기, 경수로, 문제점, 박명환, 지방자치단체 

  FREX: 박명환, 지방자치단체, 어려움, 게양사건, 공신력, 당국자, 당국회담 

  Lift: 게양사건, 공신력, 당국자, 당국회담, 부총리, 저자세, 경영진 

  Score: 미사일, 박명환, 지방자치단체, 경수로, 공신력, 부총리, 태극기 

제15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신상우, 햇볕정책, 국방부장관, 그동안, 한반도, 김대중, 대북정책 

  FREX: 해상방위대, 신상우, 소집영장, 불고지죄, 공안기관, 농림부, 무기체계 

  Lift: 공안기관, 국방위원들, 동북아질서, 목포경비부, 병무비리, 비밀접촉, 서산태안

  Score: 신상우, 해상방위대, 햇볕정책, 소집영장, 한반도, 접근방안, 정부여당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한반도, 우리나라, 동북아, 황장엽, 탈북자, 적극적, 러시아 

  FREX: 핵폐기물, 연착륙, 통일비용, 탈북자, 탈북자들, 무장공비, 접경지역 

  Lift: 경계태세, 국제정세, 군사시설, 무기도입, 북사태, 분단비용, 산업구조 

  Score: 한반도, 핵폐기물, 탈북자, 동북아, 남궁진, 경수로, 침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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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김수한, 김영삼, 김대중, 신한국당, 의사진행, 대정부질문, 청와대 

  FREX: 채영석, 이인구, 거국내각, 오세응, 정당공천, 강삼재, 고발장 

  Lift: 가신정치, 간단명료, 건강진단서, 고발사실, 공직자들, 당진제철소, 대국민담화

  Score: 김수한, 채영석, 의사진행, 이원범, 이인구, 조찬형, 김현철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김대중, 내각제, 정치적, 한나라당, 민주주의, 내각책임제, 정치권 

  FREX: 세풍사건, 공동정부, 불법도청, 김대중정권, 정계개편, 지역갈등, 권철현 

  Lift: 간부들, 감청문제, 개헌문제, 개헌안, 검사장들, 검찰경찰, 검찰총장추천위원회

  Score: 공동정부, 세풍사건, 기아그룹, 김대중정권, 국정원, 불법도청, 불법감청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포용정책, 햇볕정책, 한반도, 대북정책, 김대중, 통일부장관, 미사일 

  FREX: 동방정책, 신한국, 국제정치, 포용정책, 관광객, 민영미, 서해안 

  Lift: 간첩검거, 개발사업, 개정협상, 경제교류, 난수표, 동서화합, 무역적자 

  Score: 포용정책, 햇볕정책, 한반도, 금강산, 민영미, 상호주의, 신상발언 

제16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열린우리당, 선거운동, 선거법, 선관위, 한나라당, 민주당, 공무원 

  FREX: 선거법, 선관위, 관권선거, 신용불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Lift: 신용불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법, 선관위, 간접적, 개나리봉사단 

  Score: 열린우리당, 선관위, 선거운동, 서비스, 관권선거,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정상회담, 한반도, 햇볕정책, 핵문제, 참여정부, 고폭실험, 북핵문제 

  FREX: 한반도, 대북정책, 남북관계, 지역구, 경제제재, 동북아, 경제협력 

  Lift: 경제협력, 대북정책, 강경기조, 강경발언, 강원도, 개성공단, 경수로 

  Score: 한반도, 정상회담, 지역구, 햇볕정책, 핵문제, 고폭실험, 평화적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사면권, 마지막, 한나라당, 사면법, 개정법률안, 개정안, 권력분립 

  FREX: 사면권, 마지막, 사면법, 권력분립, 윤두환, 일반사면, 국가원수 

  Lift: 국가원수, 특별사면, 간주규정, 개혁법안, 견제장치, 권력분립, 다수당 

  Score: 마지막, 사면권, 사면법, 윤두환, 일반사면, 권력분립, 국가원수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핵무기, 고폭실험, 재배치, 햇볕정책, 전자투표, 찬반의원, 주한미군 

  FREX: 전자투표, 찬반의원,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 이강두, 파키스탄 

  Lift: 이강두, 파키스탄, 국가정보원장, 국제사회, 기술적, 김락기, 다자대화 

  Score: 핵무기, 전자투표, 찬반의원, 고폭실험, 재배치, 햇볕정책, 행정자치위원회의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위원회, 법률안, 성매매, 심사보고, 보존함, 제안설명,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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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X: 성매매,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제사법위원회, 방송법, 문화관광위원회, 진상규명 

  Lift: 방송법, 성매매, 제안이유, 공청회, 근거규정, 금융기관, 문화관광위원회 

  Score: 성매매, 피해자, 법률안, 제안이유, 제안설명, 보존함, 주요골자 

제17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참여정부, 양극화, 수도권,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김원기, 민주당 

  FREX: 지역주의, 선거제도, 산림청, 선거구제, 정치구조, 허문석, 국방력 

  Lift: 경제위, 고용불안, 공직자비리수사처, 광주광역시, 교육비, 구한말, 국가발전 

  Score: 빈부격차, 양극화, 산림청, 지역주의, 비정규직, 교과서, 국방력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동북아, 한반도, 균형자론, 균형자, 한미동맹, 북핵문제, 임채정 

  FREX: 균형자론, 미일동맹, 균형자, 경제외교, 연장선상, 주체적, 임채정 

  Lift: 겐이치, 고압적, 관계법, 관할구역, 국회법, 기본조약, 김명주 

  Score: 균형자, 균형자론, 외교안보, 교과서, 동북아, 김덕규, 남북기본합의서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이명박, 한나라당, 김경준, 광우병, 쇠고기, 대정부질문, 노무현 

  FREX: 김경준, 광우병, 주가조작, 옵셔널벤처스, 검역주권, 대통령후보, 이병석 

  Lift: bbk, nll, 계약서, 공문서, 국무총리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뉴타운 

  Score: 이명박, 김경준, 광우병, 주가조작, 옵셔널벤처스, 검역주권, 금감원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한나라당, 노무현, 양극화, 지방선거, 윤상림, 공무원, 참여정부 

  FREX: 윤상림, 론스타, 단체장, 최연희, 총리대행, 성추행, 김재록 

  Lift: 검사장, 경제강국, 경제정책, 국가기밀, 기밀문서, 김재록, 동호회 

  Score: 윤상림, 최연희, 총리대행, 성추행, 론스타, 김재록, 강금실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한반도, 핵실험, 한나라당, 통일부장관, 국제사회, 핵무기, 주한미군 

  FREX: 인도적, 포용정책, 전쟁불사론, 전작권, 비무장지대, 럼즈펠드, 미군기지 

  Lift: 각축장, 강경책, 개성공단사업, 개혁안, 검문검색, 경협사업, 공개처형 

  Score: 인도적, 핵실험, 국군포로, 핵무기, 비무장지대, 파키스탄, 납북자 

제18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천안함, 국방부, 가능성, 국방부장관, 감사원, 국민들, 우리나라 

  FREX: 실종자, 레이더, 잠수정, 반잠수정, 잠수함, 속초함, 초계함 

  Lift: 갑론을박, 경계태세, 구조작전, 군령권, 군의관, 권력승계, 기뢰탐색함 

  Score: 천안함, 실종자, 잠수정, 국방부, 백령도, 전작권, 동두천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김형오, 한나라당, 민주당, 대정부질문, 정의화, 지방선거, 이명박 

  FREX: 지역구민, 박연대, 김창수, 장광근, 출석요구, 방청석,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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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t: 강원도민, 강원도지사, 교섭단체대표의원, 군형법, 당리당략, 서비스업, 심대평

  Score: 지역구민, 박연대, 김형오, 대표발의, 신상발언, 김창수, 출석요구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국회의원, 이명박, 청와대, 박연차, 후원금, 압수수색, 한나라당 

  FREX: 박연차, 후원금, 청목회, 정치자금, 압수수색영장, 세무조사, 천신일 

  Lift: 강금원, 검찰국, 검찰보고사무규칙, 경찰들, 공공질서, 공소장, 공식성명 

  Score: 박연차, 후원금, 청목회, 압수수색영장, 정치자금, 북부지검, 세무조사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이명박, 우리나라, 저축은행, 한나라당, 청와대, 신공항, 국민들 

  FREX: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은진수, 아름다운재단, 감사위원, 신숙자, 박태규 

  Lift: 강정마을, 공정위, 국제공항, 국토연구원, 내곡동, 농축산업, 단일화 

  Score: 저축은행, 박원순, 은진수, 부산저축은행, 아름다운재단, 박태규, 등록금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이명박, 미사일, 김정일, 한반도, 통일부장관, 정상회담, 핵무기 

  FREX: 아프간, 그랜드, 플루토늄, 옥수수, 탈레반, 핵무장, 사거리 

  Lift: 건강이상설, 경비병, 경제위기, 계획적, 공조체제, 관계부처, 관련국 

  Score: 미사일, 그랜드, 탈북자, 아프간, 플루토늄, 핵무기, 국방부 

Topic 6 Top Words:

  Highest Prob: 세종시, 이명박, 수정안, 수도권, 한나라당, 균형발전, 혁신도시 

  FREX: 세종시, 혁신도시, 자족기능, 백년대계, 행정도시, 과밀화, 기업도시 

  Lift: 독선적, 가스관, 개념도, 건교부장관, 건설청, 경상수지, 계룡시 

  Score: 세종시, 수정안, 혁신도시, 자족기능, 행정도시, 행정부처, 과밀화 

제19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우리나라, 정갑윤, 성완종, 한반도, 교과서, 박근혜, 메르스 

  FREX: 해외자원개발, 정갑윤, 군사법원, 경제활성화, 장사정포, 성완종, 국민소득 

  Lift: 경대수, 경제외교, 국방백서, 대폭적, 전쟁터, 철도사업, 최규성 

  Score: 정갑윤, 해외자원개발, 메르스, 성완종, 군사법원, 최규성, 별건수사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 청와대,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FREX: 사형제, 쌍용자동차, 양경숙, 불심검문, 실질임금, 몰래카메라, 뉴타운 

  Lift: 가석방, 감사인사, 걸림돌, 경선자금, 고속성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개사과 

  Score: 사형제, 쌍용자동차, 양경숙, 성범죄, 몰래카메라, 불심검문, 최민희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박근혜, 교과서, 국정원, 청와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메르스 

  FREX: 공소유지, 유가려, 정당공천, 연말정산, 과반수, 한국사, 선진화법 

  Lift: 격리자, 고영주, 고용복지수석실, 골목상권, 공소유지, 교육문화수석실, 국세수입 

  Score: 메르스, 정당공천, 공소유지, 유가려, 성완종, 론스타,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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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국민연금, 기초연금, 박근혜, 기초노령연금, 이야기, 서울시, 영상자료 

  FREX: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안, 구룡마을, 경남도, 기초연금, 개혁안 

  Lift: 개인연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노인들, 노후소득, 보험료, 빈곤율, 가입기간 

  Score: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안, 경남도, 복지부, 그래프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한반도, 우리나라, 남북관계, 국방부, 메르스, 미사일, 외교부 

  FREX: 탄저균, 무인기, 국방개혁, 초동대처, 재무장, 흡수통일, 대비태세 

  Lift: 강제동원, 개발계획, 건설사, 격리조치, 계속적, 구소련, 국가안전보장회의 

  Score: 탄저균, 메르스, 남북관계, 무인기, 정보보호협정, 외교부, 국민안전처 

Topic 6 Top Words:

  Highest Prob: 국정원, 채동욱, 청와대, 정치적, 민주당, 검찰총장, 이야기 

  FREX: 조선일보, 해외자원, 혼외자, 김현희, 수사팀, 정정보도, 채동욱 

  Lift: 민정비서관, 가정부, 가족관계등록부, 검사징계법, 검찰국, 검찰권, 검찰조직 

  Score: 채동욱, 해외자원, 혼외자, 조선일보, 정치범수용소, 수사팀, 윤석열 

제20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미사일, 한반도, 레이더, 국방부, 비핵화, 이야기, 러시아 

  FREX: 군민들, 그린파인, 환경영향평가, 정전협정, 주변국, 해안포, 무력도발 

  Lift: 강대국, 고의적, 공청회, 교류협력, 국방백서, 군사시설, 권리의무 

  Score: 레이더, 비핵화, 군민들, 전자파, 종전선언, 환경영향평가, 그린파인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문재인, 청와대, 국민들, 압수수색, 자유한국당, 피의자, 부동산 

  FREX: 수사권, 소득주도성장, 가짜뉴스, 김경수, 인사청문회, 장자연, 드루킹 

  Lift: 자유시장경제, 통상적, 가짜뉴스, 강제수사, 개인정보, 개입설, 개혁안 

  Score: 수사권, 김경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김학의, 부동산, 검찰총장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비핵화, 핵실험, 미사일, 한반도, 핵무기, 이야기, 국방부 

  FREX: 시리즈, 제네바, 핵실험, 선제공격, 선제타격, 평화경제, 재배치 

  Lift: 전략물자, c17, slbm, 갈림길, 경축사, 고고도, 고도화함 

  Score: 비핵화, 핵실험, 핵무기, 김정은, 레이더, 핵무장, 선제타격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코로나, 청와대, 황교안, 소녀상, 국민들, 문재인, 확진자 

  FREX: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 감염병, 구의역, 정운호, 중국인 

  Lift: 가습기, 감염병, 강남역, 건설업, 공직자들, 구의역, 국가보안시설 

  Score: 코로나, 확진자, 소녀상, 마스크, 감염병, 구의역, 파견법 

Topic 5 Top Words:

  Highest Prob: 권한대행, 정세균, 박근혜, 황교안, 청와대, 미세먼지, 압수수색 

  FREX: 권한대행, 국정교과서, 긴급현안질문, 연구학교, 산업혁명, 정당성,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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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Lift: 거짓말쟁이, 교사들, 교섭단체대표의원, 군사상, 권한대행, 권한대행님, 긴급현안질문 

  Score: 권한대행,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정세균, 산업혁명, 긴급현안질문, 정당성 

제21대 국회

Topic 1 Top Words:

  Highest Prob: 윤석열, 홍범도, 오염수, 후쿠시마, 정상회담, 문재인, 강제동원 

  FREX: 과학적, 데이비드, 핵무장, 홍범도, 일본해, 조총련, 강제동원 

  Lift: 고문방지협약, 공산당원, 광복군, 광주광역시, 구명조끼, 구상권, 국제법 

  Score: 홍범도, 강제동원, 오염수, 데이비드, 한미일, 김일성, 정우택 

Topic 2 Top Words:

  Highest Prob: 문재인, 검찰개혁, 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 검찰총장, 공수처 

  FREX: 자제분, 직접수사, 국가기관, 아드님, 동부지검, 수명자, 추미애 

  Lift: 공소유지, 공수처법, 공수처장, 대선캠프, 대통령령, 동부지검장, 무죄추정 

  Score: 자제분, 아드님, 당직사병, 검찰개혁, 동부지검, 김학의, 카투사 

Topic 3 Top Words:

  Highest Prob: 박병석, 부동산, 기득권, 정의당, 불평등, 더불어민주당, 민의힘 

  FREX: 플랫폼, 피소추자, 종부세, 공공의료, 출석요구, 정치외교통일안보, 법제사법위원회 

  Lift: 검찰수사, 경제민주화, 근로기준법, 김용민, 김종민, 남북합의문, 단말기 

  Score: 출석요구, 피소추자, 플랫폼, 노동자들, 선관위, 정의당, 사회계약 

Topic 4 Top Words:

  Highest Prob: 한반도, 문재인, 종전선언, 코로나, 김정은, 우리나라, 미사일 

  FREX: 종전선언, 평화체제, 핵시설, 남북군사합의, 재가동, 교류협력,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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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the legislators ask in the 

Parliamentary Questions?

Kim, Jeongyeon ┃ Yonsei University

Yang, Joonseok ┃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parliamentary ques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14th 

to the 21st sessions, using a Structural Topic Model (STM) to analyze patterns of agenda 

setting and shifts in legislative priorities. It examines how constituency characteristic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ty affiliation, ruling party status, and seniority influence 

the issues raised by lawmakers. The results show that foreign affairs, security, and 

North Korea consistently dominate parliamentary discussions, reflecting public interest 

in geopolitical dynamics. Opposition lawmakers emphasize security and inter-Korean 

relations, while senior legislators focus on domestic issues. In addition, polariz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have emerged as key political concerns during civilian and 

participatory governments, with progressive lawmakers, in particular, emphasizing 

structural economic issues. By quantitatively analyzing legislative discourse, this study 

offers insights into lawmakers' policy interests and the evolving nature of governance 

issu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Key Words ┃ Parliamentary questions, Text analysis, Structured Topic Model, 

Political discourse


